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세계와 소

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인간상을 추구한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더

불어 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역

⋅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공동체 발

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핵심 역량으

로 설정하였다(교육부, 2018).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삶

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 국가로 전환하는 비전과 더

불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

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국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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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recognition for future global environment was studied targeting the university students who will be grown as general 
public composing our society in this study. The rate recognizing as the complex space of natural objects and artifacts is 
very low for non-science majored university students. Also, the rate recognizing global environment change from now to 
the future as negative. The environment recognition should be changed as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can imagine the human 
live together with the nature in the image of future global environment. The environment education find out and practice 
the method that human can co-exist together to the direction of co-exist with the nature. Also, the rate internalizing future 
global environment as the space the human amends for non-science majored university students. This result is interpreted 
as shown the point of view that the global environment can be improved by the human activity, and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environment education the university should supply. The environment education direction should be converted from the 
eduction of environment or the eduction from environment to the education for environment. The opportunity for global 
environmen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all university students without the discrimination on the major in the university 
education course. Sustainable global environment eduction is necessary for our son and daughter live on the earth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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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신 기후체계에 대한 이행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속 가능 사회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지구적 수준에서의 

환경, 사회, 경제, 문화 등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와 

자신과 타인의 관계성 함양이다(정철 외, 2018). 
오늘날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개

인이나 지역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러한 환경 문제는 오

랜 기간 지속되지만 피해가 빠르게 확인되지 않아 심

각성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Okur-Berberoglu, 
2017). 지구 온난화와 오존 구멍 등의 환경 이슈와 일

상에서 경험하는 기상이변 현상들은 지구적 차원의 환

경 문제에 친숙해지도록 하였고(Ben-Zvi Assaraf & 
Orion, 2005),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환경 교

육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갖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환경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환경 교육은 지역⋅국가⋅세계

적 관점에서 중요한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현재와 미

래의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책을 찾는 과정

을 내용으로 다룬다(이상균, 2017). 환경 문제는 시대

에 따라 그리고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대상이 다르므

로 환경 교육도 각각의 지역적⋅국가적 여건을 반영하

여 발전해 왔으나, 환경 문제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

구 차원의 문제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이미옥과 

최돈형, 2005). 환경 문제는 과학 기술의 발달 및 소비 

양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과 다양한 

차원으로 연관되고(권영락 외, 2016), 이러한 환경 문

제는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환

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향연 외, 2013).
환경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

심도는 일반 국민의 79.0%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체 100%가 ‘관심’이 있으

며 이 중에서 68.8%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국가적 이슈인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해 일

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 모두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석되었다(홍준의, 2017). 환경 교육은 간학문적인 성

격 때문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관심이 필요하고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대상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의 

형식 교육에 치중하여 초⋅중⋅고 학생들에 국한되므

로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에게 환경에 대한 건전한 인

식과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신지혜, 2016), 현재 대학에서 환경 교육은 

간학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양 교과를 통해 매우 협소하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을 뿐이다(신지혜, 2017).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친환경 정책은 

커피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고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하여 가격이 비싼 종이 빨대

가 도입되었으며 개인 컵을 가져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김경철과 김은혜, 2019).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발성 캠페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인 

변화로 환경 소양을 갖추고 내면화의 최종 단계에 이

르러 신념과 철학이 될 수 있는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

(성정희와 정수현, 2017).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환경 태도 요인이 강조되면서 학

생들의 행동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환경 교

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학습자의 환경에 대한 태도

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목 받고 있다(남상덕과 손연

아, 2016).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 사이에서는 

높은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교육 

대상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하고 환경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환경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는 견해가 있

으며 효과적인 환경 교육을 위해 교육 대상의 환경 문

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주은정, 2016).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

을 갖춘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교육이 바람직한 방

향으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대학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환경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대학생은 가까운 미래

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

행하게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지

속 가능한 환경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대학생들의 미래 시점의 지구에 대한 환경 인식을 조

사하였고 일반 시민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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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효과를 배제하고자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박재문 외(2014)는 과학 전

공과 비과학 전공 교사들을 비교 대상으로 환경문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현대 환경문제, 이산화탄소 

배출권 제도, 오존층 파괴, 핵폐기물 및 적조 현상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며 과학 전공은 상대적으로 

비과학 전공보다 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고 

여러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홍준의(2017) 역시 과학 전공 대학생들과 비과

학 전공 대학생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

의미하게 나타나고 기후 변화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

성을 보다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시점의 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신모형을 분석

한 김윤지(2018)의 선행연구에서도 우리 사회 구성원

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본 연구

와 같이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가 이루어졌다.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대학생들

의 정신모형과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로부터 대학에서 

개설하는 지구 환경 교육이 지속 가능하도록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경북 지역의 중소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D대학교의 

사범대학에 개설된 교양 교과 “과학기술사회”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D
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체제는 공통교양과 균형교양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균형교양에서는 문학과 예술, 역사

와 철학, 사회와 문화, 과학과 기술 영역으로 세분된

다. 학생들은 균형교양의 네 가지 영역별로 1개 교과

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자연과학 계열인 

경우에는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6학점 이상을 이수해

야 하기 때문에 3학점으로 개설된 두 과목 이상을 수

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D대학교의 교양교육 전담기

구인 S교양대학에서 균형교양의 과학과 기술 영역으

로 개설하는 과학기술사회 수업은 단과대학별로 서로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과목명으로 개설된다. 따라서 

강의를 개설한 단과대학에 소속한 학생들이 주로 수강

하게 되지만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강신청도 허용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사회 교과로 두 학기에 걸

쳐서 사범대학에 개설된 두 개의 수업에서 자료 수집

이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전공은 유아, 초
등, 국어, 영어, 사회, 지리 교육 전공의 사범대학 학생

들이 대부분이었고 심리, 복지, 행정, 호텔, 조경, 건축 

등의 비 사범대학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해당 수

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 과학 전공이거나 과학 분

야와 연계되는 지구과학, 화학, 응용화학, 의생명 전공 

소속의 학생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종 연구 

대상은 80명으로 선정되었다(Table 1).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년(63명, 79%) 과정에 

해당하고 여학생(57명, 71%)의 비율이 남학생(23명, 

Table 1. Subjects of study

전공
1 2 3 4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유아 S16-33
초등 S34-43 S44
국어 S46 S45 S47
영어 S48
사회 S50-68 S3,69-80
지리 S49
심리 S1
복지 S2
행정 S4 S7,8 S6 S5
호텔 S9
조경 S10-13
건축 S14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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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보다 높다는 점은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

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2. 검사 방법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연구

하기 위한 검사 방법은 Shepardson et al.(2007)이 환경 

그림을 그리고 연구 대상이 그린 그림에 대한 설명으

로부터 정신모형을 분석했던 연구와 Fralick et al.(2009)
이 액자 모양의 비어 있는 네모 상자로 연구 대상이 

내면화 하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화하였던 연구를 기초

로 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환경 인식을 분석한 선행연

구(김윤지, 2018)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김윤지, 2019)를 참조하였다. 세 단계로 이루

어진 검사는 연구 대상이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해 인

식하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단계와 자신이 그림으로 표현한 인식을 언어적으로 설

명하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미래 시점

으로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긍정, 중
립, 부정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의 개방형(open-ended) 문
항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 학생들은 과학기술사회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수강하고 학기 말에 연구자의 안

내로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검사에 참여하였다. 

3. 분석 방법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였다. 첫 번째 단

계에서 연구 대상이 시각적으로 표현한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이미지로부터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김
명균과 정철(2007)이 환경 인식을 자연 환경, 인공 환

경, 조화 환경으로 구분하였던 분석 기준 및 김윤지

(2018, 2019)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미래의 지구 환경 

이미지를 자연적 공간, 인공적 공간, 복합적 공간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연구 대상이 그린 미래의 지구 환경 

그림과 이에 대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설명을 통해

서 정신모형을 분석하였다. 환경 그림으로부터 정신모

형을 분석했던 Shepardson et al.(2007)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재 시점에서 환경 인식

을 조사한 김윤지(2018)의 분석틀로부터 순수한 자연 

공간,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 인간을 지원해주는 공간, 
인간이 수정한 공간, 인간의 영향을 받는 공간의 다섯 

가지 정신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연구 대상이 현재에서 미래로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개방형 서술로부터 미래 시점의 지

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초등학생들을 대

상으로 미래의 환경 인식을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으

로 구분하였던 박준호와 정철(2017)의 연구와 예비교

사들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김윤지(2019)
의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분석 기준으로부터 미래의 지

구 환경으로 변화를 긍정, 중립, 부정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미래의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해 비과학 전공의 대학생들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로부터 환경 구성요

소를 분석한 결과 미래 환경을 인공적 요소들로 표현한 

사례가 42명(52.5%), 자연적 요소들로 표현한 사례가 20
명(25%), 인공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표

현한 사례가 18명(22.5%)로 분석되었다(Table 2).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들 중에는 미래 시점

구성요소 연구 대상 계(명) 계(%)

인공적 

S2,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6, S17, S20, S22, S23, S24, S25, S26, S29, S32, S34, 
S35, S36, S38, S39, S40, S42, S43, S44, S47, S50, S51, S54, S55, S59, S60, S61, S64, S66, S68, 
S73, S76

42 52.5

자연적 
S13, S14, S19, S27, S33, S37, S41, S45, S46, S48, S56, S57, S58, S63, S65, S69, S70, S71, S72, 
S75 20 25

복합적 S1, S3, S15, S18, S21, S28, S30, S31, S49, S52, S53, S62, S67, S74, S77, S78, S79, S80 18 22.5

Table 2. Composition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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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지구를 인공적인 구조물들로 채워져 있는 공간

으로 표현한 비율이 높았다. 연구 대상의 과반수인 42
명(52.5%)의 대학생들이 미래 지구를 인공적(artificial)
으로 인식하는 해당 사례로 분석되었다. 사회를 전공

하는 S61의 환경 그림에서 지구는 사람들이 건설한 네

모반듯한 건물들과 도로 그리고 로봇이 그려져 있다.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푸른 환경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미래의 지구에는 “로봇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Fig.1(a)). 미래 지구를 

인공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대학생들 중에는 미래의 환

경 그림 속에 인간이 아닌 로봇을 그리고 있는 사례가 

S61 외에도 S16, S40, S42, S47, S54, S73 등 다수 포함

되었다. 조경학을 전공하는 S11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환경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인식을 밝히면서 인공

적으로 건설한 돔 내부에서 인간이 생활하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밖에는 끔찍한 먼지바람이 불어 밖에 나

가는 것이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미래의 지구 환경

을 설명하였다(Fig. 1(b)). 이외에도 S7, S8, S10 등의 

대학생들이 미래의 지구를 인공적 공간으로 표현하면

서 인간이 건설한 돔과 같은 특정구역 내부에서만 인

간의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S20의 그림에는 인공 달과 인공 

별이 그려져 있다(Fig. 1(c)). “별을 하늘에서 아예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별과 달을 하

늘에 띄운다”는 설명으로부터 미래의 지구에는 인공

물이 환경을 구성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를 전공하는 S66은 자동 산소 공급기를 통해 호흡

하고 있는 사람 옆으로 꽃을 그렸는데, 자연물이 아닌 

“인조꽃”이라고 밝힘으로써 인공적 공간으로써 미래

의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표출하였다. 
미래의 지구 환경을 자연적(natural) 공간으로 인식

하고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자연물로 표현한 사례

가 20명(25%)로 분석되었다. 자연적 공간으로 미래의 

지구를 이미지화 하는 대학생들의 인식은 두 가지 방

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S19의 환

경 그림에는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땅에는 꽃과 풀을 

그려져 있다.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여 다시 재생되기

를 기대하며... 다시 과거의 지구 환경 상태로 돌아간

다”라는 설명을 통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순수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표현하였다(Fig. 2(a)). 사회를 

전공하는 S75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환

경이 복구되었다”는 생각을 나타내었고 S46, S48, S63, 
S65도 동일한 범주로 판단되었다. 사회를 전공하는 

S56은 “나무와 숲이 없고... 사막화가 진행된 상태”로 

(a) (b) (c)

Fig. 1. Artificial environment

(a) (b) (c)

Fig. 2. Natur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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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지구 환경을 설명하였다(Fig. 2(b)). S70의 미래 

환경 그림에서 “지구는 황폐화”되어 식물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국어를 전공하는 S45는 “파괴의 끝에 소

멸과 멸망”하는 지구를 공백으로 표현하였다. S13, 
S14 , S37, S57, S58, S69, S71, S72 역시 인간이 더 이

상 생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미래의 지구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S27은 

지구온난화, S33는 자연재해, 초등교육을 전공하는 

S41이 표현한 미래에는 “겨울과 여름만 존재하는” 이
상기후를 나타내기 위해 자연적 요소들로만 채워진 환

경 인식을 표출하였다(Fig. 2(c)). 
미래 시점에서 지구의 환경을 표현한 이미지에 자

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복합적

(complex)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18명
(22.5%)로 연구 결과의 가장 낮은 비율을 이루었다. 유
아교육을 전공하는 S21의 환경 그림에는 하늘에 태양

과 구름이 있고 인간이 건설한 고층빌딩 사이로 나무

들이 그려졌고 미래에는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출하였다(Fig. 3(a)). 사회를 전공

하는 S67은 자동차와 집, 고층 건물과 함께 나무들과 

웃는 얼굴의 사람을 그리고 “미래의 환경은 현재보다

는 좋아지겠지만 과거의 환경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온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Fig. 3(b)). 도시계획

을 전공하는 S15는 높은 빌딩과 낮은 주택 그리고 사

이사이의 공간에 나무를 그리면서 “자연을 최대한 그

대로 두고 같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지구”라고 설명

하였다(Fig. 3(c)). 심리학을 전공하는 S1을 비롯하여 

S30과 S31 등 다수의 대학생들이 자연 환경을 대표하

는 구성요소를 나무로 인식하고 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으로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를 전공하는 S62와 

S79가 미래의 지구는 “친환경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었다.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은 대

부분 현재 시점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53.8%가 인공 환경으로 인식하고(위수민 등, 2008),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역시 절반에 가까

운 48.2%로 분석되었으며(정진우 외, 2009),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64%로 나타났다(김
윤지, 2015). 본 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선행 연구로서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현재 시점에서 지구 

환경을 인공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45%로 분석

되었다(김윤지, 2018). 연구대상의 과반수인 52.5%의 

대학생들이 미래 시점에서 지구 환경을 인공적 공간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본 연구 결과는 초⋅중⋅고

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되더라도 그리고 현재에서 미

래로 시점이 바뀌더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과학 전공 대학

생들이 현재 시점에서 지구 환경을 복합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 37%, 자연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 

18%로 분석했던 김윤지(2018)의 선행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연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5%, 복합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5%로 분석

되어 차이를 보였다. 미래를 자연적 공간으로 표현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지구 환경이 인간의 노력

에 의해 과거 태초의 자연 환경을 회복하거나 또는 인

간의 이기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소멸될지 모른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정신모형

비과학 전공의 대학생들이 미래의 지구 환경으로 

표현한 시각적 그림과 언어적 설명을 통해 분석한 정

(a) (b) (c)

Fig. 3. Complex environment



27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비과학 전공 대학생들의 인식

신모형은 인간에 의해 수정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례

가 30명(38%)으로 가장 많았다. 인간을 그리지 않고 

순수한 자연 공간으로 미래의 지구를 표현한 경우가 

18명(22%),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16명(20%)로 나타났으며 인간의 영향을 받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9명(11%), 지구에서 생존하

는 인간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7
명(9%)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들은 미래 시점의 지

구 환경을 인간이 수정한 공간으로 내면화 하고 있는 

사례가 30명(38%)으로 분석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

타내었다. 초등교육을 전공하는 S34가 표현한 미래에

는 바다 밑에 인간이 건설한 “수중도시”에서 인공 태

양과 물고기 모양의 이동수단을 이용하며 생활한다

(Fig. 4(a)). S22, S51, S68도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과 수중도시를 그렸으며 S29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지하도시”를 개발해야 하는 미래의 지구를 상상하였

다. 이와 유사하게 돔과 같은 보호구역 내에서만 인간

의 거주와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로 

행정을 전공하는 S7은 “큰 돔을 만들어 그 안에 사람

들이 살고... 밖에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나가면 치명

상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구 환경을 “DANGER"
하다고 표현하고 있다(Fig. 4(b)). S8, S10, S11, S35, 
S36 역시 인간이 건설한 특정구역과 이를 둘러싼 공간

을 구분하여 구역 내에서만 생존 가능한 환경으로 표

현하였고 사회를 전공하는 S76은 다른 행성으로 주거

지를 옮겨 생활하는 인류의 모습을 그렸다. 
미래의 지구에 대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순수

한 자연 공간일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례가 18명(22%)
으로 분석되었다. 자연 공간으로 표현되는 미래의 지

구는 연구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방향성

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를 전공하는 S63은 “과거의 모

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과거처럼 

많은 나무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표출하였고(Fig. 
4(c)), 영어를 전공하는 S48은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어 소멸하나... 태초의 자연이 다시 생겨날 것”
이라고 설명하였으며, S19, S46, S65, S75의 사례에서

도 과거의 환경이 복원되어 순수한 자연 상태로 미래

의 지구를 예상하였다. 반면 사회를 전공하는 S70은 

언덕 위에 꽃들이 꺾여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지구

는 황폐화”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Fig. 4(d)), S57, 
S69, S72 역시 “황폐화”라는 표현을 통해 미래의 지구

에 대한 정신모형을 표출하였다. 이밖에도 S13, S14, 
S37 등의 대학생들이 미래 시점의 지구는 현재보다 

“악화되어” “무너지고” “소멸”할 것이라는 인식을 나

타내었다.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고 있는 공간으로 미래의 지

구를 인식하는 사례는 16명(20%)으로 분석되었다. 사
회를 전공하는 S74의 그림에는 인간이 건설한 공장이 

있지만 정화필터를 설치하였고 “자연을 복구하려 보

호구역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졌다(Fig. 4(e)). 사회를 전공하는 S3은 인간이 건

설한 고층 건물과 더불어 반대편에는 산과 나무를 그

리면서 “자연과 같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지구”
를 미래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Fig. 
4(f). 

미래의 환경 그림에 “지구=쓰레기통”이라 써넣은 

S38을 비롯하여 9명(11%)의 대학생들이 인간의 영향

을 받는 공간으로 지구 환경을 인식하고 있었다(Fig. 
4(g)). 초등교육을 전공하는 S39의 그림의 중앙에는 방

독면을 쓴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오염이 심해

져... 사람들은 맨 얼굴로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설명

하였다(Fig. 4(h)). 이와 동일하게 S5와 S55의 환경 그

림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미래의 지구 환경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

다. 

정신모형 연구 대상 계(명) 계(%)

인간 수정 공간
S2, S4, S7, S8, S10, S11, S20, S22, S23, S25, S26, S29, S34, S35, S36, S42, S43, S44, S47, 
S50, S51, S54, S59, S60, S61, S64, S66, S68, S73, S76 30 38

순수 자연 공간 S13, S14, S19, S27, S33, S37, S41, S45, S46, S48, S56, S57, S63, S65, S69, S70, S72, S75 18 22

인간 공존 공간 S1, S3, S9, S15, S21, S30, S31, S49, S52, S62, S67, S74, S77, S78, S79, S80 16 20

인간 영향 공간 S5, S24, S28, S38, S39, S53, S55, S58, S71 9 11

인간 지원 공간 S6, S12, S16, S17, S18, S32, S40 7 9

Table 3. Mental models



정철⋅김윤지 28

인간을 지원해주는 공간으로 미래 시점의 지구 환

경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사례는 7명(9%)로 분석되었

다.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S18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양손에 들고 청소 하고 있는 로봇을 그리고 “환경을 

가꾸고 청소하는 로봇”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였다(Fig. 
4(i). 마찬가지로 미래의 환경 그림에 로봇을 표현한 

S16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을 상상하였으며, 
초등교육을 전공하는 S40은 “사람은 가사 일을 하지 

않고...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가사 일을 도맡아 

하는 로봇”을 미래 환경으로 인식하였다. 
지구 환경에 대한 정신모형을 조사한 선행 연구는 미

국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Shepardson 
et al.(200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우리나

라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윤지

(2015)의 연구와 비과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구한 김윤지(2018)의 선행 연구가 있는데, 전자는 분석

기준이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 결과를 비교 논의하

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와 연계되는 선행 연구로서 

김윤지(2018)의 연구 결과에서 대학생들은 현재 시점

에서 지구 환경을 인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간으

로 인식한 비율이 49%로 가장 높았고 인간이 수정한 

공간 25%, 순수한 자연 공간 12%, 인간이 공존하는 공

간 9%, 인간을 지원해주는 공간 6%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미래 시점의 지구 환경을 인간에 의해 수정

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대학생들이 38%로 가장 많은 

결과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상상과 기대를 반영하

는 것으로 선행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선

행 연구에서 현재 지구를 인간의 영향을 받는 공간으

로 인식하는 비율이 49%로 높은 것과 달리 본 연구에

서는 11%에 불과한 낮은 비율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인간이 지구에 환경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는 과정에 대한 결과로 미래 시

점에서의 지구 환경을 예측하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a) (b) (c)

(d) (e) (f)

(g) (h) (i)

Fig. 4. Images of the futur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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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비과학 전공의 대학생들이 현재에서 미래로 지구 

환경이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가치 판

단을 분석한 결과는 부정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가 35명(44%)으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가 24명(30%)이었으며, 긍정적 또

는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중립적 변화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가 21명(26%)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변화하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해 부정적(negative) 

인식을 표출한 사례가 35명(44%)의 높은 비율로 분석

되었다. 조경을 전공하는 S10이 그린 지구 환경 이미

지를 비교해보면 현재 시점에 “자연이 줄어들고... 도
시 면적이 넓어지는” 환경의 모습으로부터(Fig. 5(a)) 
미래 시점에는 “오염이 심각해져서... 특정구역 말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한다(Fig. 5(b)). 복지

학을 전공하는 S2가 상상하는 미래의 지구는 “미세먼

지 때문에... 낮에도 하늘이 어두운” 환경이며, 유아교

육을 전공하는 S24는 “공기가 많이 악화될 것 같아...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할 때가 올까봐 두렵다”는 등 다

수의 대학생들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드러내었다. 
지구 환경의 변화를 긍정적(positive)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은 24명(30%)으로 분석되었다. 행정학을 

전공하는 S6이 표현한 현재 시점의 지구에서는 “도로

가 나서 자동차가 다니는” 환경이지만(Fig. 6(a)), 미래 

시점에는 “해외여행 가듯이 우주를 여행하는” 모습으

로 지구를 넘어 우주 환경을 그리고 있다(Fig. 6(b)). 유
아교육을 전공하는 S17은 “우주여행 투어 회사가 생겨 

우주여행도 가는... 좀 더 넓은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

는 생각을 밝혔으며, 우주여행이 가능한 미래를 표현

가치 판단 연구 대상 계(명) 계(%)

부정적 변화 
S2, S4, S8, S9, S10, S11, S13, S14, S23, S24, S25, S26, S27, S28, S31, S33, S38, S39, S40, 
S41, S43, S44, S45, S53, S55, S56, S57, S58, S59, S60, S61, S69, S70, S71, S73 35 44

긍정적 변화 
S1, S3, S6, S12, S16, S17, S18, S19, S32, S34, S42, S46, S49, S51, S52, S65, S66, S67, S68, 
S75, S77, S78, S79, S80 24 30

중립적 변화
S5, S7, S15, S20, S21, S22, S29, S30, S35, S36, S37, S47, S48, S50, S54, S62, S63, S64, S72, 
S74, S76 21 26

Table 4. Environmental awareness

(a) (b)

Fig. 5. Negative environment

(a) (b)

Fig. 6. Positiv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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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32는 “과학이 더 발전되어... 인간의 삶이 더 편해

지고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표출하였다. 
지구 환경의 변화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neutrality)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21명(26%)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에서 

미래로의 변화가 중립적이라고 답한 초등교육 전공 

S36의 사례를 보면 현재 시점의 지구는 “산을 깎고 건

물을 짓고 바다가 오염되고 자동차로 인해 공기가 오

염된” 환경이고(Fig. 7(a)), 미래 시점의 지구는 “산소가 

부족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산소 공급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다(Fig. 7(b)). 미래의 환경 

그림에 수중도시를 표현했던 S22는 “현재에는 지구온

난화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미래에는 바다 

아래에 집과 자동차가 있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이라고 생각한다”는 인식을 밝혔다.

미래의 환경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박준호와 정철(2017)의 선행 연구에서 우리나라 초등

학생들의 52%는 좋아질 것이라고 인식하며 47%는 나

빠질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김명균과 정철(2007)의 연구 

결과에서 역시 미래의 지구 환경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이 48.9%로 나타났고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47.0%로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이 예비교사이

자 대학생이었던 김윤지(2019)의 선행 연구에서는 현

재에서 미래로의 환경 변화에 대해 부정적 관점이 

40%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 관점이 32% 그리고 중립

적 관점이 2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변화

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 44%, 긍정적 변화로 인식하는 

사례 30%, 중립적 변화로 인식하는 사례 26%로 분석

된 결과와 유사하게 밝혀졌다.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지

구의 환경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보다 많은데 반해 대학교에 이르러서는 미래로의 환경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

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결과는 박준호와 정철

(2017)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분석

을 통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미래 환경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원인을 우

리나라의 환경교육 주제가 환경 위기와 오염 등의 문

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령이 높아지고 환경 교육 

기회가 많아질수록 부정적 인식도 높아질 수 있다는 

논의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이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학 교양 과목으로 제공되는 

환경 교육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이다. 간학문적, 다학문적 특성을 가지는 환경 분야는 

환경 교과와 인접한 과학 특히 지구과학 교과의 연계 

학문으로서 지구 환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

를 구성하는 일반 시민으로 성장할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해 내면화 하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고자 환경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이

로부터 도출된 결론과 교육 현장으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비과학 전공의 대학생들이 시각화한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이미지로부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들을 분석한 결과, 자연물과 인공물의 복합적 공간으

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또한 현재에서 

미래로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a) (b)

Fig. 7. Neutralit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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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았다. 대학생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

암아 미래 시점의 지구를 인간에 의해 창조된 인공적

인 사물들로만 구성된 환경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과거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

거나 또는 인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되어 황

폐화한 자연을 머릿속에 그리는 비율이 높았다. 일부 

연구 대상만이 인공적인 요소들과 자연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는 복합적 공간으로 지구 환경을 

이미지화 하였다. 지구 환경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설명하면서 대학생들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환경에 대한 정신모형을 드러낸

다. 비과학 전공의 대학생들은 미래의 지구 환경을 인

간이 수정하는 공간으로 내면화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행동에 의해 지구 환경이 수정될 

수 있다는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학에서 

제공해야 하는 환경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태어났고 자연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대학생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지

구 환경의 이미지에서 자연과 함께 생존하는 인간이 

그려질 수 있도록 환경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불어 공존하는 방

법을 찾아 실천하는 지구 환경 교육이 이루어질 때, 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 시그널을 보

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표출될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환경으로부

터의 교육이 아닌 환경을 위한 교육으로 대학에서 이

루어지는 지구 환경 교육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환경을 위한 교육은 생태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 근거하여 환경 문제를 

고려하고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 및 참여로 연계되는 

경험을 제공하여 스스로 지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와 환경 윤리에 대한 인식을 형

성하도록 안내한다(서태열, 2003). 대학 교육과정에서 

전공 여부에 차별 없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구 환경

에 대한 직간접 경험을 통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한다. 글쓰기 능력과 토론 능력이 중요

한 만큼 지구의 자원을 이용하고 지구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우리의 아들딸들이 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살아

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교육이 매우 절

실하게 필요하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시민으로 성

장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비과학 전공의 대학생들은 자연물

과 인공물의 복합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또한 현재에서 미래로 지구 환경의 변화

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학생

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지구 환경의 이미지에서 자연과 

함께 생존하는 인간이 그려질 수 있도록 환경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

로 더불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환경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과학 전공의 대학생

들은 미래의 지구 환경을 인간이 수정하는 공간으로 

내면화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행동

에 의해 지구 환경이 수정될 수 있다는 관점을 나타내

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학에서 제공해야 하는 환경 교

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환경으

로부터의 교육이 아닌 환경을 위한 교육으로 대학의 

환경 교육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과정에

서 전공 여부에 차별 없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구 환

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의 아들딸들

이 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

한 지구 환경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주제어: 환경교육, 환경인식, 지구환경, 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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